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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제 작품을 보고 남들이 좋

다고 느끼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세

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다보니 제 스스로

작품에서위안과평온을얻고있죠 이번

전시는 그림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

각하는계기가됐습니다

최근 만난 수채화가 한부철(46)씨는

말총머리를질끈동여맨모습에서예술

가풍모가느껴지는첫인상이었다

그는광주시남구양림미술관에서11일

까지 바라보다를 주제로 초대전을 갖는

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

고본격적으로전업작가길을걸은지 20

주년을 맞아 예술인생을 되돌아 보는 자

리다또작업을총망라한개인도록바라

보다를제작해지난여정을정리했다

이번 전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해

작품 약 40점을 선보인다 고향이야기

연작부터 사유하다 바라보다 최근작

담다 시리즈까지다

진도 시골마을 출신 한 작가는도시생

활을하며느꼈던문화적충격을치유하

기 위해 어머니와 고향을 소재로 작업을

시작했다 고향이야기는여느그림처럼

먼거리에서본모습이아닌일부분을집

중해서 그리며 본인이 살았던 고향마을

로관람객을초대한다

사유하다 시리즈에서는 삶을 성찰한

다 떨어지는나뭇잎을보고삶과죽음을

생각한 작가는 空 연작을 작업했다 작

품에낙엽과여백을가득담아시간이정

지되어있는듯한정중동(靜中動)분위기

를연출했다

바라보다 시리즈에는 드넓은 갯벌이

나 바다 앞에 서 있는 국화 한줄기가 주

로등장한다 그림자를통해화면밖에서

대상을바라보는작가자신을작품에그

려넜었다 직접적으로 작품에 개입하며

작업에대한의지를담았다

담다 시리즈는한부철작가예술세계

결정체다 한씨는 지난 2009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결혼을하며번민과고통 기

쁨과희망을동시에느낀다마음치유가

필요했던 작가는 떨어지는 꽃잎 장독

복(福)그릇 등을 소재로담다 연작을 시

작하며 스스로에게 위안을 준다 어머니

에 대한 애틋함 그리움 사랑 소중함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희망을 작품에 녹

여내렸다

한 작가는 어린 시절 마냥 좋아 시작

했던그림이지금은삶의전부가돼버린

것같다며 관람객들도이번전시를통

해 무엇을 보고 느끼고 생각할 것인지

되새기고 힐링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씨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광

주시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고 개인전

34회 단체전 300여회를가졌다현재한

국수채화협회 아트그룹 라이브 회원

광주미술협회 수채화분과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675700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일상 속 소재로 소소한 행복을 작품에

담고있는강남구작가가 길위의풍경들

을 주제로 5일부터 2017년 1월4일까지 재

복미술관(수완재활요양병원 1층)에서 초

대전을연다

강작가는이번전시에서바다 하늘 갯

벌섬진강등풍경작품과매화백일홍석

류등탐스런꽃과열매작품을선보인다

작품은 세밀한 묘사가 특징이다 공간

과장소 시간에따라변화하는빛과대상

을 밀도 깊은 분석을 통해 재현해내고 있

다 작품 풍경시리즈에서는 매화 바위

등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재들은 또렷하

게표현한반면배경은몽환적으로처리하

며공간감을강조한다

또 석류 연작은햇볕을가득머금은석

류알을투명하게표현하며각박한현대사

회속에서잠시나마시각적휴식을건넨다

큼지막한 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해

바라기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자연을존중하자는메시지를전달한다

강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와 교육대학원

을 졸업하고 개인전 29회 단체초대전

700여회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광주시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미협 한국전업작가회회원으로활동

하고있다 문의 0629581170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이광주시립사진전시관

과G&J광주전남갤러리를대관한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별관 1층에 자리한

사진전시관은 전시 공간 515(약 156평)

로 지난 10월문을열었다 대관을원하는

광주지역사진단체개인들은 2017년 1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관료는 14일

기준으로 152만8520원이며 대관일정은

2017년 2월1부터 2018년 1월2일까지이다

서울인사동에 지난 10월 개관한 광주

전남갤러리는 전시 공간 297(약 90평)

규모로 단체전 개인전 등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다

대관료는광주전남출신일경우 1주일

에 100만원이고 다른 지역 작가에게도 인

근 사설 갤러리 대관료(1주일 평균 300만

원)보다저렴하게제공한다

대관일정은 2017년 1월2일12월 31일

로 오는 19일부터 2017년 1월13일까지 접

수받는다 문의 062613713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수채화가 한부철씨 작품 인생 20주년 기념 개인전

핵의학자가들려주는클래식이야기

미국 하버드의과대학핵의학권위자인김천

기<사진>교수가클래식특강을연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과장 민정준

교수)초청으로광주를찾는그는오는6일오후

5시 전남대 의과대학 박물관 1층 문석홀에서

아름다운 음악이야기수 화성 피타고라스

바흐의평균율그리고구스타프말러를주제로

강연한다김교수는이번특강에서수학과음화

음의오묘한관계 음악을아름답게만드는불협

화음 음악을아름답게느끼게하는객관화된요

소등에관해들려준다

김교수는틈틈이작곡활동을펼치고 수십년간

우정을 쌓고 있는 가수 전인권의 콘서트 무대에

올라공연을갖기도했다

김교수는현재하버드의대핵의학담당교수

로 하버드 의대 부속 브리검앤드위민병원 핵

의학과교수이자임상주임으로 재직중이다 한

양대 의대 출신으로 뉴욕 마운트 시나이와 펜

실베이니아등미국유명대학과병원에재직하

며핵의학과분자영상분야발전에기여해왔다

문의 0613797841 김미은기자mekim@

핵의학자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김천기 하버드대 교수 특강6일 전남대 의과대학

어머니

고희자작 접시꽃

길 위의 풍경들

강남구 작가 초대전

재복미술관 내달 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전시관서울 광주전남갤러리 대관

내달까지 신청 접수

20년 화업 정리

누군가에

작은 위안 되길

11일까지 양림미술관

40점 선봬도록도 제작

석류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작가 5명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저마다 시각으로

캔버스에옮긴작품을전시한다

LH휴랑갤러리가 30일까지단체전 5를개최한다

이번전시에는고희자박해경배삼수장문갑정병길작가가참여해정

물 풍경반구상등다양한작품을선보인다

현재 황토회 회장과 송원대 교수로 재직 중인 고희자 작가는 접시꽃

나비와맨드라미 등꽃을소재로그린작품을출품했다투명한수채기법

으로 그린 접시꽃 작품은 검푸른 잎으로둘러싸인분홍색 접시꽃이 시선

을붙잡는다 나비와맨드라미 또한흐릿한배경속나비의선명한푸른색

날개와붉은맨드라미가인상적이다

박해경작가는 Dreaming 시리즈를통해꿈속세상을선사한다빨강

노랑파랑등다양한색채꽃잎으로캔버스를가득채웠다

배삼수작가가작업한 고향길가는길 망초길따라는향수를자극하는

작품이다 황토길을따라서있는헐벗은나무를눈부신햇살이가득비치

며외로움보다는따뜻함이먼저느껴진다

그밖에 장문갑작가는 Rain road 시리즈를 정병길작가는 석류의밀

어를출품해일상속아름다움을전한다문의 062360399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인 5색 단체전

LH휴랑갤러리 30일까지


